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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n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 같은 기세로 

전 세계를 강타하며, 우리 주변의 환경을 급작스럽게 변화시키고 있음

∙ 2021년 4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는 1억 3천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는 290만 명에 

이르며,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염병 확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1)

n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이슈는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한 국가 정치·경제·사회·의료 등의 

안전망 위기와 더불어 코로나19 발발이 집중되고 있는 대도시 밀집에 관한 것임

∙ 프랑스·독일·미국 등에서는 도시봉쇄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집회 간 충돌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잠비아는 국가부도 사태까지 맞이하는 등의 국가적 

위기를 겪음(연합뉴스TV 2020)

∙ 국외에서는 대도시의 밀집된 환경이 더 이상의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아 대도시에서 

교외로 생활터전을 옮기는 사례 등이 나타남(KBS 2020)

n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중국 우한과 더불어 뉴욕·런던·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코로나19가 확

산됐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코로나19 초기 확산지역은 대구·도쿄 대도시였음(여시재 2020)

∙ 실제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발생률은 

2021년 4월 대구시 371.81명, 서울 345.77명, 인천 179.66명, 부산 124.42명 등으로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남(2021년 4월 9일 00시 기준)

n 대도시가 가진 인구 및 업무 밀집의 여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도시를 ‘감염병 확산의 경로

들이 중첩되어 있는 위험지역’이라고 상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됨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http://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 참고(2021년 4월 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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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내포한 대도시는 사람들로부터 매력적인 장소로 여겨져 왔고, 이

로 인해 많은 인구가 주·야간으로 대도시의 고차기능의 업무집중시설, 의료시설, 문화시

설, 교육시설, 대형판매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음

n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밀접·밀집된 대도시의 장소적 매력도가 위협받고 있으며, 재택근

무가 늘어나면서 언택트(Unta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의 업무형태 또한 증가

∙ 2020년 8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자의 인사담당자 400명 중 

절반 규모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1.8%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수행하겠다고 응답(고용노동부 2020)

∙ 비상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비일상적으로 확대된 비대면의 근무형태가 일상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n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을 상징하는 ‘언택트’라는 용어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이

지만,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전염병과는 무관했던 2017년으로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발달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등장 배경임

∙ 언택트(Untact)는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대칭 개념으로 직접적인 대면 없이 이

뤄지는 새로운 소비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김난도 소비자학과 교수가 2017

년 처음 소개했다고 알려져 있음(이진희 2020)

∙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이름 붙인 소위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터넷과 컴퓨

터의 발달시기부터 언택트 기술은 존재해 왔으며, 코로나19는 언택트 관련 기술을 사회 

속에 매우 빠르게 회자시킨 의제설정의 역할을 함

∙ OECD(2020a)는 코로나19가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에 있어 장기트렌드를 가속화시키는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 전망

n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보기술 발달은 비숙련업종의 인력을 대체하며 저임금 부분의 제조업 공

장들을 지대가 낮은 주변지역으로 이전시켰고, 높은 지대를 지불해야 하는 도심에는 기업 본사 

등이 입지하며 고밀도의 빌딩과 복잡한 도로 등 현대 대도시가 갖는 공간 특성을 형성해 옴

∙ 현대 대도시 건축의 구축환경은  복합성-보편성, 불안정성이라는 장소성을 형성(김병우 

외 2002)시켜 왔는데, 이는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구축해 온 집합시설을 통한 집합기억 

등으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음

∙ 대도시의 밀집된 고차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대도시의 건축물들이 풍겨내는 경관과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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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는 장소에서의 일상생활 활동을 통해 대도시 내 삶을 영위

n 코로나19라는 매우 급속하게 변해가는 거시적 환경 속에서 주거․업무 환경의 비대면 일상을 받아들

이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대도시의 지속적인 생활양식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대도시의 

사회․공간적 변화와 연결될 것임

∙ 전 세계적으로 하루 약 50만 이상 인구가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

며, 대도시 인구가 감염률에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 등은 그동안 대도시가 

집중의 이점을 통해 형성해온 대도시의 경제적 권위의 벽에 도전장을 던짐

∙ Hamidi, S. et al.(2020)은 대도시지역은 사람들 간에 더 많은 대면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인 핫스팟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미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및 인구밀도와 코로나19 감염률 및 사망률 관계에 관한 연구 수행

n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증가가 대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하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여건 변화와 영향을 검토하고 대도시 집중-분산이라는 

이슈를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대도시 발전 방향의 시사점을 모색해보는 데 있음

2) 연구 틀

n 본 연구의 주요내용과 연구방법을 담은 연구 틀은 <그림 1>과 같음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연구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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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와 영향

 

1) 정보기술 가속화와 영향

n 정보기술은 그동안 기능적 차원에서 물리적 공간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공간이 물리적 공간을 대체하며 체감적 이해도 향상

∙ 코로나19 이전에는 정보기술의 진화과정에서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의 보완·대체·연계라는 

체감적 이해의 어려움이 발생(권용우 외 2016)

∙ 코로나19 발생은 물리적 공간의 보완적 기능을 해오던 가상공간의 기능을 대체적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며, 일상생활에서 가상공간에 대한 체감적 이해도를 높임

출처: 권용우 외(2016)을 참조하여 저자 수정.

 그림 2  코로나19와 정보기술의 가속화 흐름

n 초연결·초지능의 4차 산업혁명, 세계화, 환경 리스크 심화 등의 메가트렌드는 코로나 팬더믹

이라는 블랙스완을 만나 새롭게 변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새로운 ‘온택트’(Ontact) 방식이  

비대면 소통을 이끌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주머’(Zoomer, 줌을 쓰는 세대·Z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세계일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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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근무·교육, 무인서비스 등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 기반 비대면 활동(원격교육, 재택근무 등)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새일상(뉴노멀)시대에 진입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과학기술정보통

신부 2020)

n 재택근무 및 원격교육 등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증가해 왔지만, 본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이동제약 조치와 대규모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 및 원격교육 등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비대면 활동을 경험

∙ 미국 갤럽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개양상에 따라 재택근무를 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3월 중순 31%에서 일주일 내 49%로 증가, 그 다음 주에는 59%로 증가하였고 

4월 중순 동안은 약 62% 평준화 (<그림 3> 참조)

∙ 코로나19 발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재택근무 인식이 

크게 개선된 점, 이번 위기를 계기로 직원과 기업이 재택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 한 점, 대다수 기업이 기대했던 것보다 재택근무가 잘 작동하였던 점 

등을 들어 향후 코로나19 위기 진정 이후에도 재택근무 확산이 전망된다고 조사

(Barrero, J. M. et al. 2020; 한국은행 2020a)

∙ 국내에서는 2020년 초․중․고교에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며, 코로나19 장

기화에 대비한 원격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

출처: GALLUP NEWS. 2020. “Reviewing Remote Wo가 in the U.S. Under COVID-19. 22 May. 2020. 

https://news.gallup.com/poll/311375/reviewing-remote-work-covid.aspx (2021년 4월 1일 검색).

 그림 3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재택근무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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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이러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나타나는 정보기술 가속화는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

션하는 장소에 대한 재성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장소를 체험하는 인간은 시·공간적 상황과 분리될 수 없는데, 인간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

이 맞물리는 자리에서 규정되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이는 장소의 의미생성에 영향

을 미친다고 봄(왕치현 외 2020)

∙ 그러나 정보기술의 가속화와 비대면의 증가는 도시의 생활공간과 가상공간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에 맞물림 없이도 활동이 가능해지는 관계가 형성

∙ 따라서 지금까지의 장소는 과거-현재의 경험이 누적되어 보여주는 결과론적 인과성의 

성격을 가져왔으나, 미래에는 시간의 제약 없이도 관계성에 따라 개인 중심의 선택에 의해 

장소의 영역이 확장 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

∙ 현대 대도시에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장소’ 상실에 관한 논의도 있으나, 장소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수반하고 인간의 감정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대도시가 

가진 장소성은 상실되기보다는 변화의 단계를 거칠 것임

출처: 김용찬 2020, 116-121을 참조하여 재구성.

 그림 4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장소와 관계성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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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면 사회적 현상의 증가와 영향

n 온라인 쇼핑 총거래액의 지속적인 증가세 속에서 2019년 대비 2020년의 상품군별 거래액 

증가율 현황은 코로나19 이후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음

∙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조사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증가율 중 가장 눈에 띄는 상품군

은 여행·문화와 관련된 여가서비스로 55.3%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외출 및 이동의 감

소는 패션용품 및 화장품 거래항목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반면에 2019년도 대비 2020년에 서적 및 사무·문구, 스포츠·레저용품, 식료품 및 생활

용품, 가구, 애완용품 등의 온라인 상품군 거래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거래액 상위 랭킹의 증가변화를 보면 상품군마다 거래 변화 모습을 쉽게 관

찰할 수 있는데, 식료품 및 생활용품과 음식서비스 등이 2020년 한 해 동안 큰 폭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를 알 수 있음

 

전
년
도
대
비

증
가
율

(%)

거
래
액

상
위
랭
킹

변
화

출처: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5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온라인 쇼핑 상품군별 거래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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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국내·외 모두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수송실적의 

감소세가 개인 자가용을 사용하는 일반 도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Gutiérrez, a. A. et al(2020)은 해외 주요 도시인 베를린, 뉴욕, 상파울로, 타이베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기준 약 4개월간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에 대한 교통수요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이 중 대중교통 수요 변화의 폭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는 국내 교통량 및 대중교통 승객 수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통행에서 대중교통에 

비해 자가용을 활용한 고속도로 통행량이 증가(통계개발원 2020)

출처: Gutiérrez, a. A. et al. 2020

 그림 6   해외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이후 교통수요 변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
(2019.1-6, 2020.1-6)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 도시고속도로 교통량 변화
(2019.1-6, 2020.1-6)

코로나19 발생 이후 KTX 승객 수 변화
(2019.1-5, 2020.1-5)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고속버스 승객 수 변화
(2019.2-5, 2020.2-5)

출처: 통계개발원 2020.

 그림 7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교통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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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도시 내 자영업 폐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빈 점포 및 상가 증가는 순차적으

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박정은 외 2020) 

∙ 한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서울 대도시 

내 원도심과 강남지역의 소규모 및 중대형 상가의 공실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도심(명동, 

광화문, 종로 등)의 소규모 상가 공실현황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약 3배가량 증가

∙ 서울 도심지역과 다르게 강남지역은 소규모 및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 증감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의 공실률 변화 차이를 나타냄

∙ 서울 대도시 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대도시는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 모두 코로나19 발생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소규모 상가 공실 현황 중대형 상가 공실현황

주: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 4분기 공실률을 100으로 뒀을 때 2020년 분기별 전국, 서울 도심, 서울 강남의 공실변화율임.

출처: 한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8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규모 및 중대형 상가 공실 현황(전국, 서울도심, 서울강남)

구 분
중대형 상가 공실율(%) 소규모 상가 공실율(%)

’19.4분기’20.1분기’20.2분기’20.3분기’20.4분기’19.4분기’20.1분기’20.2분기’20.3분기’20.4분기

부산 11.3 12.6 13.1 13.2 13.5 4.7 4.5 6 5.3 5

대구 15.4 15.2 15.9 16.2 16.8 4.8 5.2 5.1 5.6 7.1

인천 12.3 12.9 13.3 13.7 13.8 3.2 4.1 4.7 5.7 6.2

광주 12.5 13.7 14.5 14.8 15.0 2.4 4.1 4.5 5.7 6.3

대전 12.8 12.6 13.0 14.0 13.8 6.2 6.1 6.3 7.6 9.4

울산 17.0 15.0 14.9 15.0 15.6 5.6 6.7 5.5 6.4 5.1
 출처: 한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   코로나19 발생 전후 소규모 및 중대형 상가 공실률 현황(6개 광역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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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비대면 사회현상의 증가는 대면 업무의 비중이 높은 직업군의 고용 감소로 이어져, 대면 서비스

업 비중이 높은 대도시의 고용 충격과 함께 대도시 내 사회적 양극화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비대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유발되고 재택(원격)근무, 플랫폼 노동자, 단시간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지만, 숙박음식, 도소매 등 전통서비스업과 판매

직 등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직업군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한국은행 2020b)

∙ 국내 수도권 및 5대 광역대도시의 대면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전국비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 고용충격 파급은 소득분배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미래 비대면이 가능한 직업에 대한 잠재력 평가에서 회계사, 데이터베이스 기술자, 소프트

웨어 개발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바텐더 및 레스토랑 노동자 등은 낮은 점수로 평가

되어 향후 직업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  

�

’20.3~5월 중 부문별 고용 및 소비 변화 산업별 임금 및 3~5월 중 고용증가율

주 1) 숙박음식, 소매,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개인서비스업 

   2) 온라인 거래는 무점포 소매판매액, 3~4월 중 기준

주 1) 검은색 점선은 선형회귀선 

   2) 2019년 기준

출처: 한국은행 2020b.

 그림 9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면 산업 관련 고용현황

주: 2020년 9월 30일 기준 데이터

출처: Davis, J. 2020.

 그림 10   미래 비대면 직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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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생활 속 이동량의 변화와 영향

n 코로나19 이후 국내 일평균 인구이동량 감소2)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군구 간 일평균 인구이동량이 대폭 감소하였음

∙ 2019년 44주차 일평균 이동량은 3,586건이며 2020년 일평균 이동량은 2,92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6% 수준임

∙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큰 폭 증가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41주부터 지속적으

로 인구이동량은 감소세를 보임

∙ 인구이동량 최저치를 기록한 구간은 2·8·12월 중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집단감염

(신천지), 8·15 광화문 집회, 할로윈 등 밀집된 공간에서의 대규모 활동을 배경으로 나타

난 결과라고 판단됨

주: 통계청은 SK Geovision이 제공한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이동 분석자료를 매주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음.

출처: 통계데이터센터(https://data.kostat.go.kr/sbchome/index.do, 2020년 12월 10일 검색).

 그림 11   2019·2020년 주별 일평균 인구이동량

(단위: 건수) 

2) 인구이동에 대한 정의는 본인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 타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말하며, 

거주지와 목적지 기준의 집계는 거주지에서 외부로 이동한 경우 외지에서 외지로 이동한 경우만 집계되고 귀가를 위한 이동은 

집계되지 않음(거주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경우). 통계데이터센터(https://data.kostat.go.kr/sbchome/index.do)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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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019년 대비 2020년 대도시지역의 지속적인 일평균 인구이동량 감소

∙ 시․도별 인구이동 증감률은 광역 대도시와 도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서울을 포함한 

광역 대도시는 2019년 대비 2020년 일평균 인구이동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로 

나타난 반면, 도(道)에서는 일부 시기에 이동량이 증가하는 등의 반대양상을 보임

∙ 35주차 인구이동 증가세는 추석연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외 인구이동 증가세를 

기록한 시․도별 증가추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기 동안에 대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했다고 판단됨

주: 붉은색이 짙을수록 2019년 대비 2020년 인구이동 감소율이 높으며, 초록색이 짙을수록 인구이동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 

출처: 통계데이터센터(https://data.kostat.go.kr/sbchome/index.do) 제공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그림 12   2019년 대비 2020년 시․도별 인구이동 증감률(%)에 대한 하이라이트 테이블

n 2019년 대비 2020년 상업·사무 지역 및 대형아울렛 등에서 일평균 인구이동량 감소

∙ 입지유형별 일평균 인구이동 증감률을 보면, 대도시 지역에 몰린 상업지역과 사무지역 

및 대형아울렛 등에서 지속적으로 인구이동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도

시 지역에서 일평균 인구이동량 감소세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됨

∙ 레저스포츠, 관광지 등은 인구이동 감소세 속에서 아주 간헐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주: 붉은색이 짙을수록 2019년 대비 2020년 인구이동 감소율이 높으며, 초록색이 짙을수록 인구이동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 

출처: 통계데이터센터(https://data.kostat.go.kr/sbchome/index.do)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13   2019년 대비 2020년 입지유형별 증감율(%)에 대한 히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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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영국 내 인구이동 및 인구흐름에 관한 내용을 

모니터링3)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4월 21일 기준으로 영국의 지역 간 인구 

흐름이 76%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음

주: 2020년 4월 21일 기준 영국 인구이동 데이터임.

출처: University of Oxford 2020.

 그림 14   영국의 지역 간 인구이동 

n 일상생활의 이동량 변화는 장기적으로 도시의 공간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시간지리학으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의 지리학자 토슨 해거스트란트(Torsten Hägerstrand)는 

일상생활 이동의 시간-공간 개념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개인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적·공간적 제약을 설명(Knox, P. 외 2012, 227 참조하여 수정)4)

∙ 시간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한 사람이 특정 시간에는 어느 한 장소에만 있고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점유할 수 없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개인은 하루 24시간 축에 따라 가정

과 직장, 쇼핑이나 여가 장소 등 일정한 공간 축을 이동하며 생활(강현수 2007, 55)

∙ 그동안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휴대전화, 인터넷 등 새로운 소통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공간을 체험하게 해주었고,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과거보다 덜 얽매이며 공간적 

제약의 극복을 통해 시공간 영역을 확대하여 왔음(강현수 2007, 59)

∙ 1970년대에 등장한 이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정보기술 가속화와 

3) oxford-covid-19.com.

4) 시간지리학에서 이동은 세 가지 제약을 받는데, 첫째는 능력 제약으로 이동 소요시간 및 교통수단 선택 등이 해당, 둘째는 

권위 제약으로서 접근성에 영향을 끼치는 관습 등이 해당, 셋째는 결합 제약으로서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도달하기 위한 

접근의 시간적 제한성을 일컬음(Paul Knox 외 2012, 2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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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이동량 감소 변화 등의 현재 맥락이 기존 장소를 중심으로 유사한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던 활동 다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임

∙ <그림 15>를 보면, 일정한 시간(T0→T1) 동안 3가지 경우(시공간 경로의 기본모형, 이동의 제약

과 장소의 개인화, 물리적 그리고 가상공간의 결합)에서 변화하고 있는 i, j, k 각 개인의 시공간 경로

와 대면 및 비대면 활동 다발, 그리고 장소 인식의 반경을 보여주고 있음

- 좌측 A 시공간 경로의 기본모형에서는 시공간이 결합된 궤적을 통해 특정한 장소에서의 

대면 활동 다발이 형성되며 대면 활동을 통한 반경을 장소로 인식

- 중간 B에서는 이동의 제약과 대규모 장소 회피로 모든 대면의 활동 다발이 소거되고, 장

소의 개인화가 나타남

- 우측 C에서는 이동의 제약은 없으나 가상공간의 편리함이 보편화되어 사람들은 일상생

활을 시공간 기둥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대면 활동 다발과 비대면 활동 다발이 

동시에 일어나며 장소인식의 반경은 가상공간까지로 확대 

∙ 예를 들어, 그동안의 대도시 내 대형시설들은 일하고 먹고 소비하기 좋은 곳으로 선호되어 

주변으로의 유동인구를 증가시켜온 장소의 역할을 했지만,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이동

제약 조치와 상당한 정보기술 발전 도달과의 결합은 <그림 15>의 C와 같은 시공간 기둥의 

모형을 급속하게 불러오고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시공간 제약을 벗어난 최근의 일상생활 변화가 장기적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이 언론과 학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음

출처: Knox, P. 외 2012, 229; 김용영 2011, 104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그림 15   일상생활의 시공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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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n 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정보기술 가속화와 비대면 사회현상의 증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의 이동량 감소 등이 가져올 여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음

∙ 기존의 정보기술과 국토공간, 그리고 일상생활의 관계를 보면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토공

간을 효율적이면서도 균형 있게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국민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함 

∙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거시적 환경의 변화는 이동의 제약을 가져오며 온라인 등교, 화상

면접, 화상회의 등 당장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가상공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이해도

를 향상시킴

n 코로나19 장기화 및 비대면 증가에 따라 소비와 상업의 형태, 교통수단, 직업, 계층 간 소득 

등에 미치는 사회현상의 변화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정보기술과 국토 공간 그리고 일상생활 

간의 관계는 변화가 예상되며,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된 대도시는 변화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됨

∙ 인구밀집지역 내 지속되는 감염병 발생은 기존 대도시가 가지고 있던 매력과 활력의 상징 

등의 장소 기반 정체성을 흔들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일상생활의 

시공간 변화는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이러한 여건 변화와 영향을 고려하여 3장에서는 대도시 공간과 관련하여 집중과 분산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관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6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정보기술 가속화, 사회현상 변화, 국토공간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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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대면 시대의 대도시 

집중과 분산에 관한 이슈 

1) 개요 

n 앞서 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시대 여건과 그에 따른 영향을 정보기술의 가속화, 

비대면 사회현상 그리고 일상생활의 시공간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 감염병 경로 확산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서 가상공간을 직접 경험하며 체감도를 향상시켰고, 정보기술의 가속화는 지역이 가진 

장소적 기반과 연계하여 장소에 대한 재성찰에 영향력을 발휘할 것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쇼핑에서의 소비품목 변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동량의 감소와 고속도로 이용률의 증가, 원도심 소규모 상업지역의 공실률 

발생 증가, 대면 직업군의 고용 및 소득감소로 인한 계층 간의 양극화 등이 발생

∙ 일평균 인구이동량 변화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나 1년 가까이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진 일상생활은 향후 대도시 공간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대도시 특성을 구성하는 인구, 산업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

며, 사회경제적 구성요소 변화는 곧 이를 담아내는 도시의 공간구조와 연결되어 향후에도 

인구와 경제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대도시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됨 

n 이에 3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건과 그에 따른 영향과 관련해 국내·외 최근 연구 및 언론 

등에서 논의되는 비대면 시대의 대도시 이슈를 탐색해 보고자 함

∙ 대도시 이슈가 인구 및 경제적 기능의 집중과 분산이라는 시각으로 모아지고 있음에 착안

하여, 크게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도시 분산화 여부, 대도시 서비스와 경제적 기능의 여전

한 집중, 대도시 인구집중과 코로나19의 관계, 대도시의 공간적 불평등과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나누어 이슈를 고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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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 1: 코로나19에 따른 대도시 분산화 여부

n 대도시의 감염병 전파 위험성과 정보기술 가속화로 인해 비대면의 가능성을 확인한 사람들은 

대도시의 복잡한 생활 대신 여유로운 환경에서의 직주일치(職住一致)에 대한 수요증가를 근거

로 대도시의 분산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슈를 제기

∙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의 90%가 도시지역에 집중되

어 있으며, 대도시가 갖는 높은 수준의 지역 간 상호 연결성은 전염병에 취약한 구조임

(UN 2020)

∙ 교외 저렴한 주택, 깨끗한 환경, 원격근무 보편화,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피해 인구가 적은 교외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해 가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원격업무를 위한 기술력은 그동안 거의 20년 전부터 가능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

반화된 원격근무의 형태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업무방식으로 인해 농촌으로의 이전

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특징임5)

∙ 호주 통계청은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각 주별 대도시(멜버른, 시드니 

등)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이 1만 5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는 

대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밝힘6)

∙ Shen, J.(2021)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원격 의료 및 온라인 교육이 더욱 실용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장함에 따라 대도시를 대신하여 중소도시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

며, 대도시에 풍부한 예술과 오락은 한동안 사람들 계획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설명

∙ 이명호(2020)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재택근무, 원격근무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도심

에서 살 이유를 없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대도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기 시작

하면 도심의 상권도 침체되는 연쇄 현상이 예상되며, 도심으로의 회귀가 마감하고 다시 

교외로 나가는 흐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

∙ 모종린(2020)은 코로나19 추세가 지속되면 대도시는 다수의 생활권 도시로 분산하고, 

중소도시는 원도심을 생활권 도시로 활성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5) Rose, J. 2020. Time To Move? Data Suggests Americans May Flee To Rural Areas Post-COVID. Aug 6. 2020. 

https://www.forbes.com/sites/jrose/2020/08/06/time-to-move-data-suggests-americans-may-flee-to-rural-

areas-post-covid/?sh=99794b71612e (2020년 12월 14일 검색).

6)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해외동향.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03/view.do?nttId=13057&menuNo=200022 

(2021년 4월 2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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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기존 대도시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인구감소 현상과 교외지역으로의 분산화 현상

이 나타났으며, 코로나19가 대도시 분산화 추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

찰이 필요 

∙ 미국의 사회학과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Frey, William H.(2020)은 코로나19 이전에

도 인구가 100만을 초과하는 주요 대도시 지역은 지난 10년간 가장 큰 성장 둔화로 도시인구

가 분산7)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대도시 분산에 영향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어려우나 당장에는 대도시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

∙ Tavernise, S. et al.(2020)은 대도시가 분산될 것이라는 논의는 지속 중이지만 회의적이며, 

부유층의 대도시 거주민이 시골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적 증거는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에 관한 주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

∙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이 대도시를 떠난다는 극적인 주장에 대한 통계학적 지지는 

지금까지 없음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발생과 대도시 분산을 주제로 하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음

- 향후 대도시가 분산되면서 이를 대체할 도시의 유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  

중소도시 중심의 다핵분산형 형태 또는 대도시 주변의 교외지역 확장 관련 내용임

- 이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고소득층의 이주 형태와 관련한 것으로 향후 대도시 분산화가 이

뤄질 경우, 중소도시 육성방안 또는 대도시권 정책과 같은 대안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

주요 내용

Ÿ 대도시의 매력도가 낮아지고 넓은 공간과 녹지 이용이 가능하면서도 방역에 효율적인 중규모 도시로 

분산될 것이라고 전망/서울의 밀도가 경기도까지 확장되며, 생활권으로 분산되는 방식이나 충청·강원까지 

近수도권 바운더리(경계)가 형성되는 방식 가능(한겨레 2020a)

Ÿ 분산형 도시가 필요, 비우는 도시의 모델 필요/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자족성을 갖춘 ‘작은 도시’들로 이뤄진 

‘다핵분산형 도시’로 변화 필요(한겨레 2020b)

Ÿ 코로나19로 인해 교외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KBS 2020)

Ÿ 차량 이용의 증가, 신도시를 비롯한 외곽 주거지역이 다시 각광(아시아경제 2020)

Ÿ 한국은행, 코로나19 이후엔 재택근무 활성화, 사무실·주택 교외 분산할 것(한국일보 2020)

출처: 관련 자료에서 내용 발췌하여 저자 정리.

 표 2   대도시 ‘분산’ 이슈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

7) 국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의 대도시 인구 또한 이미 지난 10년간 인구감소를 기록하였으며, 대도시를 둘러싼 

주변 지역이 성장하는 추세(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 2010년 대비 2020년 인구증감률은 서울 –6.2%, 부산 –4.9%, 대구 –3.7%, 

광주 –0.3%, 대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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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슈 2: 대도시 서비스와 경제적 기능의 집중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

n 대도시가 지닌 집중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은 전염병의 빠른 확산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 재정력, 거버넌스 등의 사회학적 특성은 위기 상황에 중요한 대처능력으로 작용 

∙ OECD(2020b) 조사에 따르면 25만 명 이상 도시에서 48%가 코로나19 위기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다고 한 반면, 1만 명 미만 도시 및 1~5만 명 미만의 도시에서는 12~15%만이 

매우 강하다고 응답

출처: OECD 2020b.

 그림 17   인구규모별 코로나19 위기의 영향력

n 일부 뉴스기사에서 도시의 종말을 선언했지만, 코로나19는 도시의 장기적 상승 중 단기적인 침체에 

불과할 것이며 여전히 대도시 집적의 효용성과 혁신인력 집중 등은 유지될 것이라는 이슈가 형성

∙ Florida, R.(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그동안 쌓아온 대도시의 부흥을 종식시킬 

수 없으며, 그동안의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등의 역사 또한 대도시의 경제적 성장의 힘을 

막지 못했다고 언급

∙ 이왕건(2020)은 대도시가 가진 규모경제 및 집적경제와 같은 입지적 장점을 포기하면서 

분산을 유도하기보다는 투명․신속․정확한 정보공개와 협력이 효과적이라고 제시

∙ Myounggu kang et al.(2020)은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 

시설 및 기타 지원은 비도시지역보다 도시에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시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응집혜택이 있음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 전염병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김현수(2020)는 혁신인력은 대도시 도심으로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메트로폴리스의 성

장과 광역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



25

국
토
연
구
원

비
대
면
 시
대
의
  대
도
시

 집
중
과
 분
산
에
 관
한
 이
슈

n 향후 원격근무 확산의 가능성은 대도시의 분산을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하지만, 

원격근무 가능성은 대부분의 경우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전망(OECD 

2020b)되어 여전히 대도시의 경제적 기능은 발휘될 것으로 예상

∙ 온라인 기업가 또는 재택근무 형태의 프리랜서 등 지리적 한계에 봉착하지 않는 직업군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피하여 대도시를 떠나는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으나, 향후 

실업의 상황이 닥쳤을 경우 재취업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로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음(Rose, J. 2020)

∙ 신윤정 외(2020)는 코로나19 이후 인구이동 변동 추이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코로

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도시 간 인구이동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OECD 2020b.

 그림 18   국가별 주요 도시의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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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슈 3: 대도시 인구집중과 코로나19의 관계

n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들은 인접성 때문에 바이러스의 유입 지점이 될 확률이 높고 전파 영향

력을 크게 받음에 따라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대도시의 밀도 높은 개발은 대면접촉을 빈번하게 발생시키며 더 높은 경제적 생산성 및 

지식기반의 경제활동을 만들어 내는 반면, 밀집된 환경이라는 같은 이유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의 전파를 촉진(Hamidi, S. et al. 2020)

∙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대도시의 높은 인구밀도와 

열악한 주거 환경의 조합은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힘  

∙ 따라서 코로나19 확산과 도시밀도 간의 상관관계는 대도시 집중 및 분산정책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임에 따라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

n 존스 홉킨스 대학의  Hamidi, S. (2020) 교수는 미국 913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과 인구밀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미국계획협회(APA) 저널에 게재

∙ 연구결과 카운티의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코로나19 감염률은 함께 증가하였지만, 그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반면에 대도시 지역은 감염률이 훨씬 높았으며, 대도시의 인구 변수는 다른 사회학적 변수

(교육률, 대기오염, 흡연자 비율 등)보다 감염률과의 관계 중 중요한 변수로 나타남

∙ 또한 대도시 지역은 감염률은 높지만, 의료서비스 접근 등이 양호하여 타 지역보다 사망률

이 낮은 것으로 관찰됨

∙ 인구밀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지만, 대유행 확산은 

밀도보다 인구가 많은 주요 대도시 허브와 주변 지리적 연결에 의해 더 촉진됨을 시사

∙ Hamidi, S.교수는�대도시의높은인구밀도가코로나19�확산에가장큰영향인것처럼보

도하는신문기사등의내용을비판(2020) 

n Bhadra, A. et al.(2020)은 인구밀도가 인도의 코로나19 감염 발생과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연구

∙ 인도는 인구 13억이 넘으며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19 총 감염자 수가 많은 나라로, 전체 감염 

및 사망률의 대부분이 뭄바이, 델리, 방갈로, 아마드바드, 콜카타와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

∙ 연구 결과 모든 경우에서 인구밀도가 큰 대도시가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률이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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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망률이 낮았음

∙ 인도는 미국과 달리 대도시의 비좁은 거리, 혼잡한 대중교통, 작은 주거면적 등의 과밀화

된 환경이 코로나19 발생 확률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

와 같은 전염병은 인도의 과밀한 대도시 환경에서 향후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n Jamshidi, S. et al.(2020)은 미국 카운티 규모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발생과 날씨, 도시밀도, 

이동성, 마스크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 이동성 지수가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는 뉴욕시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초기(2020년 3월)에서만 결정적 관계로 나타남

n 국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는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수도권 및 광역시 등 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

∙ 국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2021년 4월(4.21) 총 확진자 수는 비교시점인 2020년 12월

(12.14)보다 총 71,623명이 늘어난 104,850명을 기록

∙ 수도권 및 5개 광역시는 인구수가 전국비중 약 70%인 것에 반하여, 2021년 4월 기준 총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국비중 83%를 차지하며 인구수보다 많은 발생률을 나타냄

∙ 특히, 비교시점 2개 구간 사이 증가분의  71%(51,062명)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며,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산세 속에서 수도권의 발생률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남

∙ 국내 코로나19 발생 추세 또한 해외 연구와 유사하게 대도시에 몰려있는 인구의 집중이 

코로나19 발생과 양의 상관적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비교
시점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

(명)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코로나 확진자 수(명) 인구수(천 명, 2020년 기준)

전체
(전국비중)

수도권
(전국비중)

5개 광역시
(전국비중)

전체
(전국비중)

수도권
(전국비중)

5개 광역시
(전국비중)

2020.12월
(2020.12.14.)

33,227
29,271

(83%)

17,900

(54%)

9,789

(29%)

36,254

(70%)

26,038

(50%)

9,860

(20%)

2021.4월
(2021.4.9.)

104,850
92,599

(83%)

68,962

(66%)

18,326

(17%)

증가함 71,623
63.328

(83%)

51,062

(71%)

8,537

(12%)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http://ncov.mohw.go.kr)에서 시도별 현황 참고하여 재정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표 3   비교시점 간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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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국내 수도권 및 광역시, 전국 모두에서 코로나19 발생은 인구수와 매우 가까운 상관관계를 나

타냈으며, 비교시점(2020년 12월)보다 2021년 4월 기준 인구밀도와 인구수는 모두 상관계수 

값이 커지는 결과를 보였음

∙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의 코로나19 발생과 인구밀도의 상관계수는 2020년 12월 0.49에

서 2021년 4월 0.58로 커졌으나, 여전히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는 해석할 수 없음

∙ 전국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인구밀도 간의 상관계수는 2020년 12월 0.56

에서 2021년 4월 0.61로 커졌으며, 이는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상관

계수보다 높은 결과값을 나타냄

∙ Hamidi, S. et al.(2020)는 도시에서 감염병 확산에 더 큰 영향은 인구밀도보다는 밀접하

게 인접한 다른 지역 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내 대도시의 인구밀도와 코로

나19 간의 낮은 상관계수 결과값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본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님에 따라 인구수와 인구밀도 변수 외에 대도시의 인구 

유출입량, 의료환경, 교육의 정도, 소득 등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변수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N=44) 전국 (N=166)

인
구
밀
도

인
구
수

주: 상관계수 0~0.2는 약한 상관, 0.3~0.5는 중간, 0.6~0,9는 강한 상관이며, 인과관계와는 무관함을 유의.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9   인구밀도 및 인구수와 코로나19 확진자 수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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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슈 4: 대도시의 공간적 불평등과 코로나19의 발생

n 코로나19 발생 위기에 있어 인구밀도보다 중요한 것은 빈곤, 열악한 주거 환경, 제한된 의료서

비스 이용과 관련된 것임(OECD 2020b)

∙ UN Habitat 한국위원회(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

람들을 가장 힘들게 공격하고 있으며, 감염병에 취약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 주거와 

도시 슬럼에 거주하고 있음을 지적

∙ 뉴욕 맨하튼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인 퀸즈, 브롱크스보다 코로나19 발생이 덜하였는데(이

시철 2020), 이와 같은 현상은 뉴욕 내에서도 주거 및 업무환경에 따라 공간적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Biglieri.S. et al.(2020)은 코로나19가 도시 전역에 걸쳐 사회 공간적 불평등을 드러냈지

만, 그동안의 논의는 도시의 자동차를 줄이고 보도블럭을 넓히는 등의 시설환경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비판하며 저임금 노동, 인종차별, 생활의 취약성 등에 관점에서 도시를 재배치

해야 함을 언급

∙ Sahasranaman, A. et al.(2021)은 개발도상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의 위

험도를 연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대도시 슬럼가의 도시 빈곤층이 전염병에서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해 있음을 발견하고, 빈민가의 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

n 대도시에 집중된 일자리 중 비대면이 불가한 업종의 저임금노동자들은 열악하고 과밀한 업무 

및 주거 환경 속에서 공간적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노출 

위험은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구로 신도림 콜센터를 비롯하여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 노동

자들의 대부분은 비대면의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일용직, 계약직 등 저임금노동자들이었

음(박경현 2020)

∙ 비대면 시대의 재택근무는 바이러스의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미국

의 노동자 중 34%가 식품 준비, 소매 판매, 생산, 건설, 유지보수, 농업과 같은 대면 분야에

서 근무(Merrefield, C. 2020) 

n 향후 코로나19의 종식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대도시 집중관리와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

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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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n 3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대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하여 집중과 분산을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탐색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도시의 밀집된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비교적 최근의 

2020년 이후 문헌과 보도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했음

∙ 국내․외 연구 및 매체마다 대도시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바는 다양했으나, 주로 

‘코로나19의 발생은 대도시의 과밀한 인구밀도와 상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출

발하여 대도시의 분산과 집중, 그리고 공간적 불평등 등과 관련된 이슈로 세분화되었음

∙ 1차로 압축된 이슈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탐색한 결과, ‘분산’과 관련해서는 ‘대도시 축소’

와 ‘중산계층 이탈’ 등의 이슈가 탐색되었고, ‘집중’ 이슈와 관련해서는 ‘현재기조 유지’, 

‘공간적 불평등’ 등의 이슈가 탐색되었음

∙ 이슈 탐색을 통해 ‘분산’과 ‘집중’이라는 대립적 이슈로만 생각되었던 대도시 문제에 대해  

세부 내용별로 다른 맥락에서의 정책 결정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사회

변화가 가져올 환경에 대비해 대도시 정책방향 검토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됨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0   2020년 코로나19 이후의 대도시 관련 이슈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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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기존의 관행과 기대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ph, E. 2020)

∙ 사상 첫 온라인 개학, 사상 첫 프로야구의 온라인 개막 등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했던 우리 

일상생활을 변화시켰지만, 가까운 시일 내 진정세를 보이며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큼

∙ 코로나19가 대면접촉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온라인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택근무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대도시의 분산과 분산형 공간구조로의 재편 

등 거대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기 어려움(김현수 2020)

∙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집중 발생이 가져온 여건 변화에 중심에 서 있는 대도시의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아직 결과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속적 관심이 필요 

n 이 페이퍼는 정보기술 가속화, 일상생활 시공간의 변화 등을 토대로 비대면 시대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력을 검토하고, 대도시 공간구조 관련해 최근 회자되고 있는 집중과 분산 이슈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보다 더 세밀한 유형의 대도시 관련 이슈를 도출함

∙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변화는 인구가 집중해 있는 대도시 공간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페이퍼에서 검토된 이슈들은 향후 대도시 관련 계획수립 및 정책추진에 기초자료

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이슈는 보다 더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 페이퍼는 최근 연구 및 언론보도 자료들에서 감지되는 이슈들을 정리하

는 정도로만 제시하는 한계가 있어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함 

∙ ‘대도시는 분산할 것인가, 여전히 집중할 것인가’라는 물음 안에서도 다른 방향성을 지닌 

이슈의 형태가 존재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함

n 인구 70%가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인접지역 

및 중소도시 등 전 국토의 변화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광범위하고도 구체적

인 시각을 가지고 변화를 고찰해 나가야 함

∙ 이미 익숙한 구절이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역발상의 개념이 다시금 필요한 시기임에 

따라 위기에 대해 대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토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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